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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가상공간에서의 효과적인 인상관리를 위한 자기표현전략을 사용자의 개인속성인 사상체질과 사용동기를 중심으로 분류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닌다. 사상체질에 따른 페이스북 사용자의 사용동기와 자기노출의 후속연구로써 가상공간 안에서 자기표현전략이 가능한 미디어 중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와 기초조사를 통해 미디어 안에서의 자기표현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사상체질과 사용동기와 기본적인 사용행태를 조사하여 앞에서 추출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의 자기표현요소를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에서의 자기표현 유형을 사상체질과 사용동기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인상관리를 위한 사용자의 사상체질과 사용동기에 맞추어진 자기표현전략 제시를 위한 사용자 경험인 에서의 페르소나 기법이나 설득적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제시할 수 있다.  

        

        
          
            초록
          
        

        
          With the coming of a society where everything is connected by the advancement of ICT, it affects not only communication but also individual way of thinking and self expression. Especially, as the mobile industry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real-time communication activities about its status and feelings have become important human desires. However, self - expression strategies for personal impression management in virtual space are functionalized irrespectiv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elf - expression methods based on user 's personal characteristics through Kakaotalk and Facebook ba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temperament, personality factors and motivation in Korean ideology. . Through this study, we extracted the profile image which is the operational element which is meaningful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among SNS self – expression strategy operating elements, analyzed and typed self – expression strategy elements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of user, analyzed self - expression strategy according to use motive,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onstitution. It can be applied to various design and service areas by utili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typification factors and sasang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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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표
        국내인구의 15%의 사용자를 지닌 페이스북과 하루에 13억 건이 넘는 메시지가 발생되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obile instant messenger)인 카카오톡에서의 자기표현방식은 현실세계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자기표현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기표현’이 오로지 미디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있어 미디어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1][2].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은 물리적 한계의 극복과 비동시적 특성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자기노출이 편하게 이루어지고 이는 현실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인상관리가 가능한 반면 끊임없이 노출되는 속성으로 하여금 타인의 시선과 판단, 평가 등을 의식하는 사회 불안감과 긍정적 자기표현에 대한 지속적 인상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동반한다[3]. 즉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표현은 미디어 상에서의 정보의 제어라는 특성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적은 부담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지속적이고 올바른 인상관리에 대한 높은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자기표현전략은 자기표현과정을 통합하는 것으로 가상공간에서 올바른 인상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기표현은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언어와 비언어적 정보제공행위로 하여금 전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성별 등), 개인 특성(성격, 자아의식 등), 상황적 변인(노출대상, 노출과정 등), 그리고 미디어의 형식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이 기존에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관계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서비스 안에서의 정체성 표현은 사용자의 성격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4]. 이에 따라 자기표현전략에 영향을 주는 개인속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 속성들의 유형화 이론으로 동무 이제마(東武 李濟馬, 1837~1900)가 제안한 사상체질이론은 “인간의 성정의 차이에 의해 장부의 강약이 생기고, 그 강약의 편차에 의해 체질에 따른 생리, 병리, 성격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성격과 육체적 현상의 관련성을 정리한 총합적 이론이다[5]. 사상체질에 따른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다[6][7].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체질이 디자인에 적용된 예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캐릭터[8] 또는 로봇 디자인[9], 핸드폰 재질의 촉감[10]등으로 한정되어왔다. 근래에 들어 이를 미디어 연구에 적용하려는 접근이 대중매체 이용 및 효과[11]와 커뮤니케이션 성향과 미디어 이용행태[12], SNS 사용 행태[13]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사상체질의 진단의 가능성을 AI로 접목시키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14].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사상체질의 미디어 연구로의 탐색으로 만의 가능성만 보였을 뿐 실제적인 응용분야에 접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HCI 사용자 분류법이나 디자인 방법론, 미디어 연구 등은 각 문화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성향과 문화적 특성이 포함되지 못한 채 서구이론에 함몰되어 있다. 오늘날의 디자인 강국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문화적 기질이 디자인 교육과 개발과정에 반영되어, 성공적인 디자인에는 해당 민족에 의해 형성된 고유한 정신적, 문화적 가치가 반영되고 있다[15]. 본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디자인방법론의 하나의 툴로써의 사상체질의 그 응용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함으로써, 한국사상의 문화적 가치를 디자인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추진 전략은 총 2차례의 예비 실험과 총 2차례의 본 실험으로 이루어진다. 예비 실험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표현요소들을 추출하여 사상체질과 자기표현전략이 유의미한 상관과계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프로필 이미지 유형화를 1차적으로 실시한다. 본 실험에서는 앞선 유형화를  토대로 확장된 참여 관찰 연구를 실시하였고 추출된 요인으로  최종 실험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설문을 토대로 실험을 진행 후, 각각의 영향과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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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이론 연구
      
        2-1 사상체질 분석 도구
        
          1) QSCCII
          사상의학은 각 체질에 대한 병리, 진단 감별법, 치료와 약물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계를 갖고 이를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의학이다. 이러한 체질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마는 성질재간, 용모사기, 체형기상, 병증약리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에서 제시한 체질진단 방법은 사상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많은 임상 경험이 필요하여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사상체질 유형 감별을 위한 객관화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한의학 차원에서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의사의 직접적인 감별방법과, 자기보고식 설문지 이용방법, 체질별 안면특징 및 체형을 비교한 방식, 체질별 음성 특징을 정량화한 방법, 유전자의 체질별 특성 외에도 생화학, 면역학, 지문, 맥진방법 등이 있다.

          개발된 진단방법 중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지 방식 중 QSCCII(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tion Classification II)는 이미 상용화 되어있으며, 진단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객관성에 대한 연구와 체질진단 일치 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6].

          QSCC II 설문지는 체형이나 용모와 관련된 신체적 요소(8문항), 행동적 또는 성격적 특징과 관련된 심성적 요소(80문항), 체질별 취약한 병의 종류와 관련된 병증요소(24문항), 그리고 응답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동기왜곡 문항(9문항)을 합하여 총 1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 연구에서는 QSCCII 설문 프로그램을 사상체질학회에서 다운받아, 피험자들에게 배포되었다. 피험자들은 배포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최종 사상체질 결과를 캡처 받아 메일로 수집하였다. 하지만 PC버전만 존재한다는 점과 문항이 많아 진단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2) SPQ
          사상체질의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사상 체질별로 지니고 있는 고유한 생병리 특성, 유전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등과 함께 이의 토대가 되는 기전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생리 심리적 측면에서 소양인과 소음인이 행동 활성 시스템(BAS, Behavioral Activation System)과 행동 억제 시스템(BI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에 있어서 상반된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제시 되었다[17].

          최근에 개발된 사상성격검사(SPQ,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는 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성격의 음양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평가도구이다.  피 실험자의 행동 (SPQ-B), 인지 (SPQ-C), 감정 (SPQ-E)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SPQ-B는 행동적 측면에서 수동적/능동적인가를 측정하며 SPQ-E는 정서, 감정 또는 감성적 측면에서 정적/역동적인가를 ,SPQ-C는 인지 또는 의사결정 측면에서 세심한/쉽게 넘어가는가를 측정한다[17].

          사상성격검사는, 개발 이후 사상체질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통한 임상 타당화[18]등의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사상의학에서의 성정(性情)에 있어서 소음인-태음인-소양인의 순서로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객관적이고도 일관되게 측정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실험 시 사용했던 QSCCII 도구의 문제점을 대체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SPQ를 사용하였다.

        

      

      
        2-2 SNS에서의 자기표현 전략 선행연구 
        페이스북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공간 중 프로필 페이지는 사용자의 성격이나 정보, 정체성을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필상의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들은 사용자의 성격을 드러내는 단서들로 작용되고 있다[19].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이러한 프로필 정보공간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인기를 얻고자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전략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다[20]. 

        페이스북은 개인의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프로필 페이지를 제공한다. 사적인 정보를 담는 프로필은 자기노출과 자기표현을 통해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도 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이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 가능케 한다[21][22]. 이처럼 페이스북은 자발적인 자기노출과 자기표현 공간 그리고 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볼 때 관계 형성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카카오톡의 프로필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카카오톡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라는 특성상 페이스북에서 만큼 자기표현을 위한 공간이 한정적이지만 효과적이다. 기존 매체들과는 다르게, 텍스트 나열 위주의 의사소통이 아닌 그림 이미지와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의사소통과 이를 통해 정보공유가 활용되고 있다. 그중 프로필 이미지는 실제적인 자아가 기술과 결합하면서 가상공간에서 또 다른 자아의 표현 형태를 가지고 온다[23]. 프로필 사진정보는 사용자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24]. 이러한 프로필 이미지를 하루에 자주 바꾸는 사람이 있는 등 프로필 화면이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자화상으로써의 도구화가 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의 프로필 이미지는 페이스북의 프로필 페이지나 사용자가 올리는 사진 기능들은 동일한 형식을 취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을 편집할 때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회사에 걸어둔 사진이나, 집에서의 사진 혹은 사진 앨범 등은 모두 사진을 볼 타인을 고려하여 전시되어진다는 연구 결과 등에 따라 두 미디어의 나르시즘적 자기표현을 예상할 수 있다[25]. Hum et al.[26]과 Seidman[24]의 유형화 기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었다.

        
          	-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온 사진 (가족/그룹)


          	- 사물 및 풍경 (사물)


          	- 정면을 바라보는 솔직한 본인의 사진 (자신/주시)


          	- 자신의 일부분만 표현된 연출된 사진 (자신/연출)


        

        본 연구에서는 ‘자기표현유형’을 찾아내기 위해 프로필 사진에서의 노출 방법이 유형화의 척도로 활용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분화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를 자기표현 전략의 하나로 가설을 설정하고 사상체질과 성격요인, 사용동기에 따른 유형화를 진행하였다. 페이스북을 기준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실험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이미지 유형화를 위해 카카오톡의 프로필 이미지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Ⅲ.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실험 설계의 구체화 
      파일럿 테스트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프로필 이미지와 사상체질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실험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3-1 실험방법
        
          1) 개인성격특성 판별
          개인의 성격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상체질 분석도구인 QSCCII를 활용하였고, 모집단은 연구자들의 주변인물을 통해 모집하였다. 이는 페이스북의 프로필 이미지를 원활하게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정이 외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일 경우라도 프로필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전에 피 실험자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되었다. 모집된 피 실험자들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QSCCII 실험도구를 통해 피 실험자들의 사상체질 판단 결과를 온라인 설문지와 함께 받았다.

        

        
          2) 프로필 이미지 분류
          페이스북의 프로필 정보 중, 프로필 사진정보는 사용자의 자기표현 방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분화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사용된 요소로는 앞서 선행 연구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 그룹 안의 자신/ 자신을 표현하는 사물 또는 풍경 그리고 자신일 경우에는 솔직함(주시)/꾸며짐(비 주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2 실험 및 결과
        2015년도 6월 한 달간 모집한 피 실험자 100명의 QSCCII를 통해 선별된 소양인과 소음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페이스북 프로필 페이지에 접근하여 프로필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각 항목에 대해 표기 후 다른 두 명이 그 항목들의 적합 치에 대해 반복 검증하였다. 

        
          1) 기술통계
          기술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전체의 56.6%, 여성이 43.4%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소셜 베이커 (www.socialbaker.com)에서 발표한 한국의 페이스북 가입자 성별 비율 남성 57%, 여성 43%와 거의 동일하였다. 응답자들의 사상체질을 조사한 결과, 태음인 48.3%, 소양인 39.1%, 소음인이 23.4%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양인은 조사되지 않았다. 동무 이제마는 전체 인구의 40%가 태음인, 35%가 소양인, 나머지 25%가 소음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태양인은 거의 드물다고 얘기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페이스북의 특성상 소양인이 태음인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음인은 23.4%로 거의 동일하였다.

        

        
          2) 사상체질에 따른 페이스북 프로필 이미지 유형화 
          사진의 유형(자신/그룹, 솔직한/꾸며진, 인물/사물)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었다. 체질 간 차이를 교차분석을 실시 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큰 차이(x2=17.463,p<0.001)가 있었다. 소양인과 같은 경우, 정면을 바라보는 본인의 사진이 전체의 61.5%차지하는 반면, 소음인과 같은 경우, 측면 등을 바라보는 연출된 사진이 전체의 85.7%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소양인은 가족과 친구 등 같이 어울려 찍은 사진이 15.4%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소음인은 자신을 표현하는 사물/풍경 또는 연출된 본인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페이스북 내에서 소음인과 소양인의 자기표현방법은 서로 간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 유형화
          위의 페이스북에서 적용된 프로필 사진 유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사용자들 144명을 대상으로 프로필 이미지를 유형화 및 분석하였다. 앞선 가족/그룹, 사물/풍경, 자신/주시, 자신/연출로 적절하게 분포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프로필 사진을 캡쳐 한 후, 세 명의 연구원이 이를 반복 검증하였다. 

          
            
            

            Fig. 2. 
				
            

            
              Kakao-Talk Profile Image Segmentation
            
            

            

          

          실험 결과, ‘자신 연출형’은 11%, ‘개인 주시형’은 20%, ‘사물 또는 이니셜등 텍스트’는 10%, 일과 관련된 ‘단체’ 사진은 4%, ‘커플/부부/가족/자녀’ 사진은 전체비중에서 제일 큰 35%를 차지하였다. 그 외 ‘풍경/이미지’ 등은 19%를 차지하였다.

          이는 페이스북의 프로필 이미지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결과로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프로필 설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의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인해 개인적인 사진이 더욱 활발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자녀사진 만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전체의 20%가까이 차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카카오톡 개인특성별 분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Fig. 3. 
				
            

            
              Kakaotalk Profile Image Self-expression Type segmentation framework
            
            

            

          

        

      

    

    

  
    
      IV. 추가 참여관찰 실험
      사상체질의 파일럿 테스트를 페이스북으로 밖에 진행되지 못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사상체질 판별 도구인 QSCCII의 한계에 있다. QSCCII는 PC버전으로만 배포되어 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카카오톡에서는 배포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진행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PC 환경에 민감한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설문률이 낮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본 실험에 사용하기에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QSCCII 대신 SPQ설문항목에 성격요인 설문항목을 추가한 설문을 모바일과 PC 버전 동시에 구축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4-1 연구 문제 및 실험 내용
        예비 실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도출 되었다.

        
          	1) 연구문제 1: 카카오톡의 자기표현요소는 무엇이며 서로간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기표현전략을 위한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해 참여관찰이 실시되었다. 앞선 파일럿 테스트에서는 프로필 이미지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카카오톡의 특성상 비언어적 표현인 시각적 표현 전락이 프로필사진뿐만 아니라 배경이미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프로필 사진과 배경이미지와 이와  함께 표시되는 언어적 표현 또한 주요한 자기표현요소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는 향후 진행될 사용자 특성별 자기표현전략 실험연구에 주요한 지표로 활용되었다.

        
          	2) 연구문제 2: 카카오톡의 자기표현전략의 유형화 요소(표현 동기)는 무엇인가? 


        

        카카오톡의 자기표현전략의 유형화를 위해 앞서 제시된 프레임워크(그림 3)와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1) 자아존중감, 2)사회적호감도와 3) 공적 자아의식, 5) 사적 자아의식, 6)사회관계추구적 자기표현과 7)자아추구적 자기표현 총 7가지의 측정항목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이 실시되었다. 두 가지 유형화 방법 중 내용분석에 있어서 유의미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이는 향후 진행될 실험연구의 자기표현동기의 변인으로 활용되었다.

      

      
        4-2 실험 방법
        참여관찰이란 연구자가 피험자의 생활이나 활동영역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을 수행하는 것이다. 참여관찰은 연구자로 하여금 가설을 구성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도 카카오톡 사용자의 개인특성(성정과 성격요인)의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자기표현 요소 중 유의미한 종속변수를 분리시키기 위해 이 연구방법이 채택되었다. 참여관찰은 자료가 연구자에 의해 직접 수집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보고 능력이나 의지 등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까지 두 달간 참여 관찰이 실시되었다. 조사자 2명의 주변 인맥을 중심으로 카카오톡 사용자 100명이 선별되었고, 실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 ‘상태 표시’등 세 가지 표현요소들이 수집되었다. 참여조사 기간 동안 매일 관찰하였고 이전 날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 후 수집하였다. 46명의 여성과 53명의 남성의 실험자들의 총 1000장 이상의 이미지가 수집되었고 500건 이상의 상태메세지가 기록되었다.

        
          
          

          Fig. 4. 
				
          

          
            Participatory Observation Results of Kakaotalk Profile Image 
          
          

          

        

      

      
        4-3 실험 결과
        
          1) 프로필 이미지 유형화
          피험자들의 프로필 이미지를 매일 관찰하여 변경되는 이미지와 주기 등을 업데이트 한 결과 이미지의 유형과 주기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명의 피험자에게 변경되는 사진의 유형을 관찰 한 결과 각각의 이미지 유형이 거의 동일하였다. 특히, 사물, 풍경, 일러스트, 캐릭터를 주로 프로필 이미지로 변경하는 경우 위 네 가지 유형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사용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예비 실험 내용에 추가관찰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본 실험을 위한 이미지 유형이 최종 분류되었다.

          
            Table. 1. 
				
            

            
              Final Image Segmentation for main experiment
            
            

          

          
            
              
                	Character
                	The valuable subject/object
                	The manifestation of the user's personality
                	Expression of a user's condition
              

            
            
              	(1) Self portrait
              	(4) family, freidns, childs, pet, celebrity
              	(5) object, landscape, illustration
              	(6) text, character, event image
            

            
              	(2) Expressed Self portrait
            

            
              	(3)  Groups
            

          

          

        

        
          2) 배경이미지
          피험자들의 배경이미지를 추적관찰 한 결과, 프로필 이미지와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변경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프로필 이미지 변경 주기와 배경이미지 변경주기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동일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주 변경하는 피험자는 다른 피험자에 비해 배경이미지를 자주 변경하였고 반면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피험자인 경우에는 배경이미지가 없거나 동일하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미지 유형 또한 아래와 같이 프로필 이미지와 동일한 유형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관찰하여, 본 실험연구에서는 배경이미지는 프로필 이미지와 동일한 요인으로 취급하기로 하였다.

          
            
            

            Fig. 5. 
				
            

            
              Kakaotalk Profile Image(left) & BG Image(right)
            
            

            

          

        

        
          3) 자기표현전략(동기)
          앞선 연구에서 제시된 현실반영형, 이데아표현형, 캐릭터창조자형, 거울투영형, 허위만족형의 유형[23]과 자아 존중감[27], 자아의식[28]과 같은 내적 요인, 자아표현 동기, 관계추구 동기[29]와 같은 동기적 요인을 프로필 이미지와 함께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최종 자기표현에 대한 유형 및 동기가 선정되었다.

          
            Table 2. 
				
            

            
              Motivation of Expression in Profile Image
            
            

          

          
            
              
                	Expression Type
                	Definition
                	Expression Strategies and Motives
              

            
            
              	Information Transfer
              	Communicate your objective information 
              	Communicate information for effective
            

            
              	Self-state expression
              	Expressing one's current feelings as an image
              	a strategy of expressing one's present situation to a person
            

            
              	The pursuit of relations 
              	Expression with people around you
              	Strategies to express one's social position and sociability
            

            
              	Self consciousness
              	Abstract conveys one's personality
              	Strategies to express one's Ideal-self 
            

            
              	Sense of respect
              	As an image for me.
              	a self-conscious strategy
            

          

          

        

      

    

    

  
    
      V. 본 실험
      관찰연구에서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앞선 설정된 변인들로 동기와 사용행태를 질문하고 분석할 수 있는 문항과 사상체질을 판단할 수 있는 SPQ, 간이성격요인 검사지 TIPI[30]를 모바일환경에서도 응답할 수 있는 설문지를 제작 배포하였다. 

      설문조사연구에서 진행될 연구문제와 연구 모델은 아래와 같다. 사상체질과 성격요인은 독립변인으로 자기표현유형과 동기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3] 카카오톡의 자기표현동기에 따라 자기표현유형인 달리지는가?


        	[연구문제4] 사용자의 사상체질에 따라 자기표현동기나 유형이 달라지는가?


        	[연구문제5] 사용자의 성격요인에 따라 자기표현동기나 유형이 달라지는가?


      

      
        5-1 실험 설계 및 실험
        설문 문항은 총 29항목으로 간단한 인구통계학적정보 2문항과 사용동기 및 행태 3문항, SPQ 14 문항, TIPI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 3. 
				
          

          
            Survey Contents
          
          

        

        
          
            
              	Category
              	Item
              	No
              	Survey Image
            

          
          
            	Demographic Information
            	Gender
            	
            	
              
            
          

          
            	Usage Pattern
            	Change Cycle
Motivation/Purposeof Change
Profile Types
            	4
          

          
            	Sasamg Typology
(SPQ)
            	SPQ-B
SPQ-E
SPQ-C
            	14
          

          
            	5Factor
(TIPI)
            	Extra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Emotional Stability
Openness
            	10
          

        

        

        Google Survey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2017년 3월부터 한 달간 피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회수율은 99%로 단 2명을 제외하고는 피험자들 모두 설문에 참가하였다.

      

      
        5.2 실험결과
        
          1) 기술 통계
          피험자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관련 사용행태를 조사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측정 항목인 ‘프로필 이미지 변경주기’, ‘프로필 이미지 변경동기’, 프로필 이미지 변경유형‘ 등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실태를 아래 표와 같이 분석하였다.

          
            Table 4. 
				
            

            
              Technical Statistics
            
            

          

          
            
              
                	
                	
                	Frequency
                	Percent
              

            
            
              	Frequency
              	more than two or three times a week
              	11
              	10.1
            

            
              	two or three times a month
              	40
              	36.7
            

            
              	two or three times a year
              	25
              	22.9
            

            
              	little change
              	16
              	14.7
            

            
              	Every time there's an new event
              	17
              	15.6
            

            
              	Motivation
              	Communication
              	10
              	9.2
            

            
              	self-expression
              	20
              	18.3
            

            
              	Status information
              	13
              	11.9
            

            
              	Self-expression
              	20
              	18.3
            

            
              	self-respect
              	46
              	42.2
            

            
              	Type of Image
              	Self-governing
              	13
              	11.9
            

            
              	Self-examination
              	39
              	35.8
            

            
              	Group
              	25
              	22.9
            

            
              	Things That I admire
              	11
              	10.1
            

            
              	Someting for me
              	15
              	13.8
            

            
              	Things that express me
              	6
              	5.5
            

          

          

        

        
          2) 표현 동기와 표현전략 상관관계
          사진의 유형을 기준으로 변경 주기와 동기 등을 교차분석을 실시 한 결과, 변경 기간과 변경 동기간에는 유의미한 차이(x2=47.607,p<0.005)가 발견되었다. 이는 변경 동기가 변경주기가 긴밀하게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자기/자아 표현관련 동기가 크면 클수록 변경 주기가 잦아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프로필 이미지 변경 동기와 유형간의 차이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동기간 선택되는 이미지 유의미한 차이(x2=42.135, p<0.005)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기표현, 자아표현유형은 자기연출 또는 나를 위한 것(문구, 풍경) 또는 나를 표현하는 사물(사물, 일러스트레이션)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외, 커뮤니케이션 상태정보 유형은 자기 주시, 그룹,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사상체질과 사용동기간의 상관관계
          SPQ가 높을 경우엔 음인에 가깝고 SPQ가 낮을 경우엔 양인에 가깝다는 사전연구[17]에 따라 분석한 결과 SPQ의 높낮이와 사용동기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x2=8.068. p<0.05). SPQ가 높은 경우에는 자기표현과 자아존중이 높게 측정되었고, 이와 반대로 SPQ가 낮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높게 자아존중과 함께 측정되었다. 

          SPQ와 이미지 사용 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앞선 파일럿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페이스북 사상체질에 따른 페이스북 사용동기(소양인은 커뮤니케이션, 소음인은 자기표현)과도 동일한 결과이다.

        

        
          4) 성격요인과 표현 전략간의 상관관계
          5개의 성격요인과 자기표현동기와 유형을 교차 분석한 결과 ‘Conscientiousness’ 하나만이 자기표현 동기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 (x2=3.868, p<0.05)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Conscientiousness’가 높은 피험자일수록 ‘자기 정보 전달’이나 ‘기분 전환’을 위해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사상체질에 따라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나 상태메세지등 자기표현전략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기초 연구이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총 2번의 예비 실험 과정과 2번의 본 실험 과정을 거쳤다. 먼저, 사상체질에 따라 프로필 이미지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사상체질 유형화 도구인 QSCCII를 이용해 100여명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상체질 판단과 더불어 그들의 페이스북 프로필 이미지를 수집하여 차이를 실험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사상체질별로 프로필 이미지 설정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미지를 카카오톡 중심으로 분류할 결과 최종 실험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설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페이스북과 달리 프로필 이미지 외 배경 이미지 등 다른 표현 수단들이 존재하여 각 수단별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 144명을 대상으로 한달 간 이용행태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기존 프레임워크와는 다른 최종 이미지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SPQ를 이용한 사상체질과 이용행태, 동기, 표현유형과의 상관관계를 실험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표현, 자아표현유형은 자기연출 또는 나를 위한 것(문구, 풍경) 또는 나를 표현하는 사물(사물, 일러스트레이션)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외, 커뮤니케이션 상태정보 유형은 자기 주시, 그룹,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SPQ상에서 높은 ‘음’ 성격이 강할수록 자기표현과 자아존중이 높게 낮은‘양’ 성격은 커뮤니케이션 동기와 유형이 높게 측정됨에 따라 앞선 내용과 더불어 앞선 페이스북 관련 선행 연구[13][24][26] 결과와 동일한 맥락을 이룬다. 즉, ‘음’성격이 강할수록 신경증이 높고[13] 이는 자기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SNS를 사용하거나 프로필 이미지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기를 선호함으로써 그에 따라 자기연출 또는 나를 위한 것(문구, 풍경) 또는 나를 표현하는 사물 등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연결 될 수 있다. 반대로 ‘양’성격이 강할수록 커뮤니케이션 성격이 강하므로 그에 따른 사용동기와 자신의 이미지, 함께하는 이미지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하여금 디자인 방법론의 페르소나 설정이나 사용자 유형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가능할 뿐 만 아니라 SNS상에서의 자기표현전략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을 위한 사용자 유형별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사상체질 구분의 한계점으로 사상체질을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음성으로 구분하는 법, 장기의 강약과 체형으로 구별하는 법과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체질의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진단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체질 구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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